
유해 화학물질 2000년 3만톤 배출
전체의 30%가 발암물질 또는 환경호르몬 … 화학기업 34 .1% 차지

환경부는 국내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 한해동안 64종, 3만톤의 유

해 화학물질이 대기나 하천, 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월17일 발표했다.

특히, 배출 화학물질의 30% 정도가 발암물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으로 나타나 화학물질의 엄격한 배출

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64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은 벤젠과 VCM 등 5종(2500톤)

으로 전체의 8.3%, 발암성 우려 물질은 9종(2300톤)으로 7.6%, 발암 가능성 물질은 17종(3400톤)으로 11.1%를

차지하는 등 전체의 27%가 암을 유발하거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내분비계 장애물질도 Phthalate 등 5종(636톤)으로 전체의 2.1%를 차지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의

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조사를 위해 석유정제와 화학 등 23개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 100명 이상 529사

를 대상으로 벤젠 등 80종의 물질에 대해 배출량을 보고토록 조치한 바 있다.

전체 기업의 72.6%인 384사가 공단에 있고 배출량의 대부분인 86.3%가 공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.

배출된 화학물질을 종류별로 보면 톨루엔(6200톤), 자일렌(3700톤), 아연화합물(2600톤) 등이며 전체 배출량

의 78.8%가 대기로 배출됐다.

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경북과 울산, 전남 등의 순이며 공단별 배출량은 포항공단, 여천공단, 울산석유공단

등의 순이다.

업종별로는 화학(34.1%)과 1차금속(26.2%) 등 2개 업종이 전체 유해물질의 60%를 배출했다. 조사대상 기업

수가 다른 업종보다 많았기 때문이다.

한편, 환경부는 낭비되는 원료 화학물질을 기업 스스로 파악하고 결과를 정부와 민간이 공유함으로써 기업

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 처음으로 석유정제와 화학 2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량

조사제도를 실시했으며 2000년 23개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.

환경부는 조사결과를 1999년과 비교하면 석유정제 및 화학업종의 기업수와 취급량은 1년 전보다 23% 늘었

으나 배출량은 24%가 감소,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통한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.

그러나 조사자료가 배출량의 단순한 수치일 뿐 유해물질이 지역 주민이나 환경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

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

[위해성 평가제도]를 도입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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